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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is paper, the Korean-Index of phonetic complexity-revision (K-IPC-R)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o use the Korean-Index of phonetic complexity (K-IPC; Lee, 
Han, Shim, 2004) as a phonological evaluation index of the independent analysis method. 
Methods: Speech samples of 20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of 18 to 23 months, 24 to 29 
months, and 30 to 35 months of age were collected from each child during spontaneous 
play. The analizing and scoring criteria of K-IPC-R were devised on the basis of the phono-
logical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speech sample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
lated to speech sound development. Results: The K-IPC-R was composed of nine sub-indi-
ces: consonant by place class, consonant by manner class, consonant by phonation type, 
vowel type, shape of syllables, length of syllables, singleton consonants by place variega-
tion, presence of consonant chain, and consonant chain type. The scoring criteria were de-
termined to weight 1 point to velars, fricatives, affricates, liquids, aspirated, diphthongs, 
closed syllable words, and three or more syllable words. And 1 point is weighted when two 
or more consonants with different place of articulation are present within a word. Also, 1 
point is weighted if a consonant chain appeared and another 1 point is weighted if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the chained consonants are different.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posing the K-IPC-R as a phonological evaluation index of an indepen-
dent analysis method that can evaluate the phonological ability of children at the initial 
level of phonological development, whose phonological ability is difficult to evaluate with 
a relational analysis method.

Keywords: K-IPC-R, Phonological evaluation, Phonetic complexity, Phonological develop-
ment, Development of speech sounds

생후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은 모국어를 

습득해간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말·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

움을 겪으며, 이러한 문제는 4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Rescoral, 

2009; Ukoumunne et al., 2011). 그러므로 여러 연구자들은 말·언어

발달이 단순히 늦된 것으로 간주하여 3-4세까지 기다려 보기보다

는 표현어휘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후기 언어능력과 예후를 예

측하는 변수인 음운발달 지연 여부를 30개월 이전에 확인하여 중재

할 것을 권하고 있다(Singleton, 2018). 

3세 이전의 어린 아동이나 말·언어발달이 심하게 지연된 아동의 

음운평가는 관계분석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수집한 아동의 

말소리 목록과 음절구조를 성인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분석하는 

독립분석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Stoel-Gammon & Dunn, 1985). 

그러나 임상현장에서는 관계분석 방법인 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와 오류패턴 분석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언어능력이 지체되거나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적용할 수 없

을 정도로 나이 어린 아동의 음운평가는 단어단위 음운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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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6). 하지만 단어단위 음운평가로 측정

하는 지표들 또한 관계분석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성인의 

목표어절 형태를 알 수 있는 의미단어에만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아동의 표현어휘가 증가할수록 단어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데 초

점을 맞춘 측정치인 평균음운길이(Phono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는 단어를 이루는 자음 수와 아동이 정조음한 

자음 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음소배열 측면에서 더 높은 음운복

잡성의 음운 형태를 산출할 수 있는 아동의 음운능력이 평가 절하

되는 등 측정의 문제가 있다(Velleman, 2016). 예를 들어, 아동이  

‛다됐다’를 [다대따]로, ‘옥수수’를 [옥쑤수]로 발음한 경우 초기에 

발달하는 치경음 /ㄷ/, /ㄸ/가 반복된 [다대따]와 후기에 발달하는  

/ㄱ/, /ㅆ/, /ㅅ/가 포함되어 있고 조음위치가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연

쇄된 [옥쑤수]가 동일하게 9점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ngram 

(2002)은 과잉평가를 방지하고자 아동이 첨가한 분절음은 제외하

여 PMLU를 구하였고, Yoon, Kim과 Kim (2013)이 제안한 한국어 

PMLU도 아동이 첨가한 자음이나 모음에는 추가 점수를 주지 않

아 아동이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 음운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관계분석의 이러한 제한점과 독립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18-36개월 일반 아동과 말 늦은 

아동의 말소리 목록과 음절구조를 살펴보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졌다(Ha, Seol, So, & Pae, 2016; Sim & Ha, 2014). 그리고 국내 영아

의 발성 및 조음발달 리스트(Korean Infant Vocal and Articulatory 

Development, KIVAD; Kim, Yoon, Park, Park, & Lee, 2017)가 개

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소리 목록 분석은 아동이 어두, 어중, 어

말 위치에서 1-3회 이상 안정적으로 산출한 말소리에 적용할 수 있

으며, KIVAD도 독립분석 시 포함되어야 하는 말소리 목록, 산출 

음절 및 단어 형태, 말소리의 연속적 배열 특성(Stoel-Gammon & 

Dunn, 1985)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다. 또한, 20분간의 

말 표본을 수집하여 초성과 종성의 말소리 목록(word initial/final 

phonetic inventory), 단어형태 분석(word shape analyses), 음절구

조 수준(syllable structure level), 조음복잡성 지표(Index of pho-

netic complexity, IP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Morris 

(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성의 음성목록과 단어형태 분석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으나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초성의 음성목록은 신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 

말소리 목록, 단어의 음운구조, 말소리 배열 특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독립분석 방식의 음운평가 지표에는 IPC (Jakiel-

ski, Matyasse, & Doyle, 2006)와 단어 음운복잡성 측정치(Word 

Complexity Measure, WCM)가 있다. Morris (2009)의 연구에서 검

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IPC와 Stoel-Gammon 

(2010)이 제안한 WCM은 효용성이 검증된 음운복잡성 측정 지표

로,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의 음

성적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Anderson & 

Cohen, 2012; Gayraud, Barkat-Defradas, Lahrouchi, & Ben Hamed, 

2018; Marklund, Marklund, Schwarz, & Lacerda, 2018). 이 두 지표

는 독립분석 방식의 음운평가 지표로 아직 단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수준의 아동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양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음운복잡성 발달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

다. 그리고 개별 말소리 특성과 관련된 자음의 조음위치, 자음의 조

음방법, 모음의 종류 지표, 단어의 음운구조와 관련된 음절(단어)

의 형태, 어절의 길이 지표, 말소리 배열 특성과 관련된 단자음의 조

음위치 변화, 인접자음의 출현 여부, 인접자음의 조음위치 변화 지

표를 이용하여 아동이 산출한 어절의 조음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

으므로 조음복잡성 발달에 대한 질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Stoel-

Gammon, 2010; Velleman, 2016). 또래에 비해 낮은 말 명료도를 보

이는 아동을 평가할 때 음운복잡성에 더하여 말 명료도도 측정해

야 하는데(Kim & Park, 2018), 단어단위 음운평가의 단어단위 근접

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IPC를 활용하면 말 명료도를 간접적으로 측

정할 수도 있다.

국내에는 Lee, Han과 Sim (2004)이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

발달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지표와 배점 기준을 

고안한 한국어 조음복잡성 지표(Korean-Index of phonetic com-

plexity, K-IPC)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K-IPC가 아동들의 음운

능력이나 실제 말 산출에서의 어려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제언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타당도에 대한 검증 없이 여러 연구에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Kim & Ha, 2021; Lee, Sim, Shin, & Lee, 2012; Song, 2023), 본래 목

적인 음운평가 지표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PC가 초기 음운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들의 실제 음운발달 특

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 검증하고자, 1세 후반(18-23개월), 2세 

전반(24-29개월), 2세 후반(30-35개월)의 3세 미만 아동들의 말 표

본을 수집하여 IPC, WCM, K-IPC의 지표와 한국어 고유의 자음 

특성 관련 지표를 토대로 발달상 초기에 나타나는 한국어 말소리 

산출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결과와 국내 말소리발달 관

련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음운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국어 조음복잡성지표-수정판(Korean-Index of phonetic complex-

ity-Revision, K-IPC-R)의 지표와 지표별 분석 체계 및 배점 기준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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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8-35개월의 아동 60명을 

1세 후반(18-23개월), 2세 전반(24-29개월), 2세 후반(30-35개월) 집

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1) 아동과 주 양육자 모

두 표준어를 사용하고, (2) 언어발달과 신체발달, 사회성 및 놀이발

달상에 뚜렷한 문제나 결함을 보이지 않고, (3)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은 전력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4) 한국형 Denver II (Korean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2판; Shin, Han, Oh, Oh, & 

Ha, 2002) 검사 결과 언어발달과 개인-사회성발달, 미세 운동 및 적

응발달, 운동발달이 정상 범주에 해당되며, (5) 영·유아 언어발달검

사(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SELSI; Kim, Kim, Yoon, 

& Kim, 2003)와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유아용

(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

tories, K M-B CDI; Pae & Kwak, 2011) 검사 결과 백분위 점수가 

25%ile 이상으로 평가된 아동이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촉한 

아동은 총 107명이었으나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은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동은 1세 후반 아동 20 (남 7, 여 13)명, 2

세 전반 아동 20 (남 9, 여 11)명, 2세 후반 아동 20 (남 9, 여 11)명으

로 총 60명이었다. 이때 특정 월령에 대상자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

하고 개인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월령별로 2-4명의 아동

을 포함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

VA)을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F(2, 57) =243.532, p< .001), K M-B 

CDI의 표현어휘 수(F(2, 57) =38.525, p< .001), 문법과 문장 원점수

(F(2, 57) =56.706, p< .001) 모두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SELSI의 수용언어 원점수(F(2, 57) =40.230, p< .001)와 표현

언어 원점수(F(2, 57) =50.534, p< .001)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는  

1세 후반과 2세 전반, 1세 후반과 2세 후반에서만 유의하였다.

자료수집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25일부

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주 양육자와 연구자가 각 20분씩 아동과 

상호작용 놀이를 진행하여 총 40분 분량의 말 표본을 수집하였다

(승인번호 2019-11-002). 연구자가 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

국형 Denver II를 실시하고 카펫이나 매트가 깔린 바닥에 일상생

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꿉놀이, 케이크 만들기, 병원놀이, 인

형집 놀이, 퍼즐 형태의 낚시놀이, 기차놀이 등의 놀잇감을 제공하

였다. 제공된 놀잇감과 구성품은 지칭하는 체언과 구성품의 조작

을 표현하는 용언에 한국어의 모든 말소리가 포함되는 물건들로 

Lee (202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4명의 아동(22개월과 31개월 여

아, 24개월과 32개월 남아)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한 것이다. 

상호작용 놀이 전에 주 양육자에게 놀잇감을 소개하고 주의사

항을 안내하였으며, 놀이가 끝난 후 아동이 산출한 발화가 일상적

인 수준과 비슷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낯가림 등의 이유로 

평소와 다른 말·언어 특성을 보였다고 보고된 경우 당일 또는 1주

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2차 말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확인을 

위한 사전 검사 및 놀이를 통한 자발화 수집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시간 이내였고, 녹음기 1대(Zoom H1n Handy 

Recorder)와 핀 마이크(Xiaokoa 2.4G)와 외장형 마이크(Q Mic)가 

장착된 카메라 2대(Galaxy A8, Galaxy Note 10)를 사용하여 녹음 

및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전사 및 전사 신뢰도

아동의 발화, 성인의 발화, 문맥, 모방 여부, 발화 특성을 전사하

였으며, 아동이 산출한 음성형이 성인의 목표발음과 다른 경우 아

동의 오류 형태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구

체적으로 왜곡 형태를 표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번까지 들어도 

아동이 산출한 발화가 주 양육자 또는 연구자의 말이나 환경음과 

중첩되어 분별할 수 없거나 불명료한 경우 음절별로 * 표시를 하였

다(Flipsen, 2006; Jung, Pae, & Kim, 2006; Kim & Ha, 2016). 

전사 신뢰도는 7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고 말소리장애 아동의 

치료 경험이 풍부하며,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서 말소리장애 관련 

논문을 작성한 언어재활사 1인과 전사 일치도가 95%에 도달할 때

까지 반복 연습을 한 후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각 연령 집

단별로 4명씩 임의로 선정하여 총 12명의 자료(전체 자료의 20%)를 

자음의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이 동일하거나 모음의 위치 

자질이 동일할 때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다차원적 분석(Mul-

tidimensional Analysis)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음에 대한 평

가자 간 신뢰도는 조음위치에서 88.32%, 조음방법에서 90.26%, 발

성유형에서 94.15%이었고, 모음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95.57%

이었다. 신뢰도 분석 후 불일치한 어절은 연구자와 제 2평가자가 논

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사형을 결정하였다. 전사의 일치성을 높이

기 위해 논의 후에도 불일치한 어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신뢰

도 분석 후 연구자는 신뢰도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48명의 아동의 

발화가 일관된 기준으로 전사되었는지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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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선정

본 연구는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운단

어와 대체로 일치하고 앞이나 뒤에 휴지가 올 수 있는 어절을 발화 

분석의 기본 단위로 채택하였다. 아동과의 상호작용 놀이 녹화/녹

음 자료의 전반부 3분과 후반부 2분을 제외한 총 30분(주 양육자와

의 놀이 15분, 연구자와의 놀이 15분) 동안 수집된 발화 중 성인의 

목표어절 형태를 알 수 있는 의미단어이면서 아동이 의사소통 의

도를 가지고 산출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성어/의태어, 외래

어를 분석 대상 발화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말 표본을 

수집하기 위하여 아동이 산출한 어절 중 음성형이 다른 모든 어절

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어절은 선행연구(Jung et al., 2006; Yoon et al., 2013)를 참고하여 

학교 문법의 띄어쓰기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한국어 음운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고빈도로 쉼 없이 실현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예: 해 줘, 빼 줘), 수사와 단위(예: 두 마리), 관형어와 불완전 명사

(예: 할 거야, 할 수 있어), 안/못 부정어(예: 안 먹어) 등은 하나의 어

절로 처리하였다. 언어학적으로는 두 개의 어절이지만 결합되어 음

운변동이 나타난 어절(예: 밥 먹고→[밤머꼬]), 목표어절을 축약하

여 발음한 어절(예: 어디 있어→[어디써]), 사전에 등재된 복합명사는 

1개의 어절로 인정하였다. 

분석 대상 발화로 선정된 어절이 50개가 넘지 않는 아동은 1차 

말 표본과 2차 말 표본 모두를 채택하여 분석하였고, 50개 이상의 

발화를 산출하였으나 평소보다 더 어린아이처럼 발음하거나 목소

리가 작다고 보고된 아동은 1차 말 표본과 2차 말 표본 중 일상 발

화 수준과 비슷하다고 주 양육자가 판단한 말 표본을 채택하였다. 

상호작용 놀이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50개 미만의 어절이 수집된 

18개월의 여아 1명(45개)은 음운평가의 적정 표본 크기를 25-50개

로 제안한 선행연구(Ingram, 2002; Stoel-Gammon, 2010; Yoon et 

al., 2013)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자료분석

독립분석 방식의 음운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K-IPC-R의 

분석 체계를 결정하고 배점 기준 마련을 위해 IPC, WCM, K-IPC

의 ‘자음의 조음위치, 조음방법, 모음의 종류, 음절(단어)의 형태, 어

절의 길이, 단자음의 조음위치 변화, 인접자음의 출현 여부, 인접자

음의 조음위치 변화’ 지표에 한국어 고유 특성인 ‘자음의 발성유형’ 

지표를 추가하여 3세 미만 아동들의 자발화에서 관찰되는 말소리 

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음복잡성 점수 배점 기준은 IPC와 

WCM의 조음복잡성 점수 부여 기준을 고려하여(Jakielski, 1998; 

Stoel-Gammon, 2010) 1세 후반 아동의 75% 이상이 산출하지 않거

나 낮은 비율(25% 미만)로 산출한 음성학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후기에 발달한다고 보고된 말 산출 특성에 1점을 배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1세 후반은 1,741개, 2세 전반은 3,604개, 2세 후반은 4,712개 어

절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산출어절 형태와 성인의 목표어절 형태를 

각각 입력하면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중종성, 어말종성에서 산출

된 자음과 단모음, /j/계 이중모음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엑셀 프

로그램을 제작하여 분석하였으며, 성인의 목표어절 형태는 Yoon 

등(2013)의 PMLU 계산 기준과 Kim (2021)의 어중자음(종성 파열

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연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분석 시 Pae (2018)와 Shin (2011)의 기준에 따라 자음은 조음위

치, 조음방법, 발성유형에 따라,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

류하였다. 자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별 산출률은 각각의 산출 

빈도를 구한 뒤 (산출 빈도/총 자음 수)×100으로, 발성유형별 산

출률은 평음, 경음, 격음의 산출 빈도를 구한 뒤 (산출 빈도/장애음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모음의 산출률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산출 빈도를 구한 뒤 (산출 빈도/총 모음 수)×100으로 계산하였

다. 또한 Stoel-Gammon과 Dunn (1985)에 따라 3회 이상 안정적으

로 산출한 자음과 모음의 목록을 확인하고, 각 집단의 75% 이상의 

아동이 산출한 자음목록과 모음목록 수를 분석하였다. 모음 분석 

시 /ㅔ/와 /ㅐ/, /ㅙ/와 /ㅚ/ 등 표준어 화자들이 구별하여 산출하지 않

는 모음은 동일 음소로 간주하였으며, 아동이 ‘좋아’를 [됴아], ‘없

어’를 [어셔]로 산출한 경우 단모음의 이중모음화가 아닌 자음의 구

개음화가 일어난 것(Kim, 2021)으로 처리하였다. 

어절 형태별 산출률은 아동이 산출한 어절을 모음으로 끝나는 

개방형과 자음으로 끝나는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산출 빈도를 구

한 뒤 (산출 빈도/총 어절 수)×100으로 계산하였고, 어절 길이별 

산출률은 아동이 산출한 어절의 길이별 산출 빈도를 구한 뒤 (산출 

빈도/총 어절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 지표는 IPC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K-IPC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의 발달 관련 선행연구도 미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ldridge (2006)에 제시된 Jakielski (2000)의 

IPC에 근거하여 [포도]처럼 모음을 경계로 하는 음절구조(예: 

CVCV) 안에서 자음의 조음위치가 다른지(/ㅍ/-/ㄷ/)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구니], [하라버지] 등 조음위치가 바뀌는 음절마다 점수

를 부여하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의 어절에 1점만 주었다. 그러나 [공주]처럼 모음을 경계로 하는 단

자음 /ㄱ/와 /ㅇ/에서 조음위치 변화가 없고, 어중종성 /ㅇ/과 어중

초성 /ㅈ/처럼 자음이 연쇄될 때에는 자음연쇄의 조음위치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음위치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치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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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경경구개음은 설정성(coronal)이라는 동일한 조음위치 자질

로 묶이므로 동일 조음위치로 간주하였다(Pae, 2018). 단자음의 조

음위치 차이 여부에 따른 조음위치 이형률은 단자음의 조음위치

가 다른 어절 수의 빈도를 구한 뒤 (단자음의 조음위치가 다른 어절 

수/총 어절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는 어중종성 위치에서 자음을 산출하면 

후행하는 음절의 어중초성에 자음이 연쇄되는지 파악한 후 자음

연쇄 유형 분석표에 기록하여 자음연쇄 출현 빈도를 구하고 (자음

연쇄의 출현 빈도/총 어절 수)×100으로 출현율을 계산하였다. 자

음연쇄 유형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같은 경우, 조음위치와 조

음방법이 다른 경우, 조음방법은 같지만 조음위치가 다른 경우, 조

음위치는 같지만 조음방법이 다른 경우의 4개로 구분하여 자음연

쇄의 유형에 따른 산출 빈도를 구한 뒤 (산출 빈도/총 어절 수)×
100으로 각각의 산출률을 계산하였다.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지

표와 마찬가지로 치경음과 치경경구개음을 동일 조음위치로 처리

하였으며, 3회 이상 산출한 자음연쇄 목록과 각 집단의 75% 이상의 

아동이 산출한 자음연쇄 목록 수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 모음 종류, 어절 형태, 어절 길이,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 자음연쇄 유

형에 따른 산출률을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산출한 자음목록 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에 11.40개

(2.19), 2세 전반에 15개(2.15), 2세 후반에 17.25개(1.68)이었다. 1세 

후반 아동의 75% 이상이 3회 이상 산출한 자음목록에는 어두초성

의 양순음 /ㅂ, ㅁ/와 치경음 /ㄷ, ㄸ/, 어중초성의 양순음 /ㅁ/와 치경

음 /ㄷ, ㄸ, ㄴ/, 어중종성의 치경음 /ㄴ/가 포함되었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음의 조음위치 구분에 따른 산출률은 1세 후

반에 양순음이 26.45% (SD=8.40), 치경음이 48.89% (SD=10.63)

이었으나, 연구개음, 치경경구개음, 성문음의 산출률은 2세 후반에

도 25% 미만이었다. 조음방법 구분에 따라서는 1세 후반에 파열음

을 61.89% (SD=10.47), 비음을 29.32% (SD=10.13)의 비율로 산출

하였으나 마찰음, 파찰음, 유음의 산출률은 2세 후반에도 25% 미

만이었다. 발성유형 구분에 따라서는 1세 후반 아동이 평음과 경음

만을 각각 50.62% (SD=15.72), 38.54% (SD=17.04)의 비율로 산출

하였다. 

모음목록 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에 8.35개(1.84), 2세 

전반에 11.25개(1.48), 2세 후반에 12.25개(1.68)이었다. 1세 후반 아

동의 75% 이상이 3회 이상 산출한 모음은 단모음 /ㅣ, ㅔ(ㅐ), ㅓ, ㅏ, 

ㅡ, ㅗ, ㅜ/이었으며 /j/계 이중모음 /ㅑ, ㅕ, ㅛ/와 /w/계 이중모음 /ㅝ, 

ㅘ, ㅟ, ㅚ(ㅙ)/는 2세 전반이 되어서야 포함되었다. / /계 이중모음 /

ㅢ/는 2세 전반과 2세 후반의 각 1명만이 3회 이상 산출하였다. 모

음의 종류에 따른 산출률을 살펴보면, 단모음의 산출률 평균(표준

편차)은 1세 후반에 93.51% (4.81), 2세 전반에 90.01% (2.66), 2세 후

반에 88.78% (3.37)이었으나 이중모음의 산출률은 모든 연령 집단

에서 25% 미만이었다.

어절 형태와 어절 길이에 따른 산출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 집

단에서 25% 미만의 산출률을 보인 폐쇄형 어절과 다르게 개방형 

어절의 산출률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에 85.52% (11.14), 2세 

전반에 83.18% (5.22), 2세 후반에 83.52% (4.66)로 높았다. 어절 길

이별 산출률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세 후반 아동이 1-7

Table 1.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by articulation characteristics (Unit= %)

1;6-1;11 (N= 20) 2;0-2;5 (N= 20) 2;6-2;11 (N= 20)

Place
Labials 26.45 (8.40) 19.96 (3.71) 17.66 (2.67)
Alveolars 48.89 (10.63) 51.23 (6.25) 48.87 (5.43)
Palatals 1.93 (2.75) 2.36 (2.74) 5.85 (3.42)
Velars 19.62 (8.10) 23.28 (4.66) 23.94 (4.34)
Glottals 3.10 (2.85) 3.60 (1.77) 3.44 (1.25)

Manner
Plosives 61.89 (10.47) 57.58 (6.66) 51.95 (6.58)
Fricatives 4.40 (5.41) 4.81 (2.52) 5.14 (2.44)
Affricates 1.93 (2.75) 2.36 (2.74) 5.85 (3.42)
Nasals 29.32 (10.13) 29.40 (3.64) 31.54 (3.44)
Liquids 2.46 (1.83) 5.99 (3.76) 4.79 (2.92)

Phonation type
Laxes 50.62 (15.72) 60.94 (6.96) 64.34 (6.24)
Tenses 38.54 (17.04) 26.68 (7.12) 21.52 (4.09)
Aspirates 10.84 (7.91) 12.37 (6.17) 14.14 (4.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2. The percentage of length of syllables (Unit= %)

1;6-1;11 (N= 20) 2;0-2;5 (N= 20) 2;6-2;11 (N= 20)

1 syllable 25.00 (19.47) 8.90 (3.51) 7.66 (1.96)
2 syllables 52.47 (14.27) 41.67 (8.60) 34.60 (6.45)
3 syllables 18.14 (12.78) 34.29 (6.35) 36.55 (3.97)
4 syllables 3.51 (5.63) 11.03 (5.06) 15.83 (3.37)
5 syllables .83 (1.65) 3.83 (3.81) 4.44 (2.42)
6 syllables .05 (.23) .25 (.42) .80 (.80)
7 syllables .00 (.00) .03 (.12) .12 (.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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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중 1음절을 25% (SD=19.47), 2음절을 52.47% (SD=14.27) 산

출하였으나 3음절 이상의 어절을 25% 미만으로 산출하였다.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에 따른 단자음의 조음위치 이형률

의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 26.23% (14.83), 2세 전반에 52.05% 

(10.65), 2세 후반에 52.05% (8.94)로 나타났으며, 2세 전반에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음연쇄 출현율의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에 15.80% (8.41), 2세 전반에 27.59% (9.18), 2세 후반에 

29.77% (8.6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이 같은 자음연쇄 유형만이 66.37% (SD=26.63)의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그 외 유형은 25% 미만의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Table 3). 

1세 후반 아동의 75% 이상이 3회 이상 산출한 자음연쇄는 없었으

나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자음연쇄는 /-ㅁㅁ-/ (70%)와 /-ㄴㄴ-/ 

(55%)이었으며, 연령 집단별 자음연쇄 목록 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세 후반에 1.80개(1.51), 2세 전반에 5.75개(2.45), 2세 후반에 7.45개

(3.12)이었다.

논의 및 결론

조음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IPC, WCM, K-IPC는 각 지표별

로 조음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여 후기에 발달하는 말소리 특성에 

점수를 준다. 본 연구에서는 1세 후반에서 2세 후반의 일반아동들

에게서 수집한 말 표본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K-

IPC-R의 지표에 ‘자음의 조음위치, 자음의 조음방법, 자음의 발성

유형, 모음 종류, 어절 형태, 어절 길이,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

부,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 자음연쇄 유형’ 지표를 최종적으로 포함

하였다. K-IPC는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해당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K-IPC-R은 한국어의 음

운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음의 발성유형’과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 지표를 추가하였다. 또한 K-IPC의 ‘음절의 형태’를 ‘어절 

형태’로, ‘인접자음의 출현여부’와 ‘인접자음의 조음위치’를 ‘자음

연쇄의 출현 여부’와 ‘자음연쇄 유형’으로 지표명을 변경하였다. K-

IPC-R의 분석 체계와 배점 기준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으며, 구

체적인 설명과 적용 예시는 Lee (2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 표본 

분석과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표별 배점 기준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말소리 특성과 관련된 지표인 자음의 조음자질별 산

출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1세 후반 아동의 자음목록에 /ㅂ, ㅁ, ㄴ, 

ㄷ, ㄸ/가 포함되었다. 이를 조음위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순음과 

치경음의 산출률이 26.45%, 48.89%로 전체 자음의 75.34%를 차지

하며 높은 빈도로 산출되었다. 조음방법 측면에서는 파열음과 비

음의 산출률이 각각 61.89%, 29.32%로 전체 자음의 91.21%이었고, 

발성유형 측면에서는 평음과 경음의 산출률이 각각 50.62%, 

38.54%로 장애음의 89.16%를 차지하였다. 즉, 자음의 조음위치 구

분에 따라서는 양순음과 치경음이, 자음의 조음방법 구분에 따라

서는 파열음과 비음이, 자음의 발성유형 구분에 따라서는 평음과 

경음이 초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음위치 측면에

서 양순음과 치경음은 2세에 먼저 발달하고 조음방법 측면에서는 

파열음과 비음이, 발성유형 측면에서는 경음과 평음이 발달 초기

에 나타난다는 선행연구(Hong & Sim, 2002; Kim, Cho, Ma, Vark, 

& Yoon, 2015; Kim & Pae, 2005; Moon & Ha, 2012; Ryu, Kim, & 

Ha, 2019)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1세 후반에 25% 이상의 산출률

을 보였던 자음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5% 미만의 산출률을 보였던 자음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경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조음난이도가 높은 자음의 사용

이 증가하는 반면 조음난이도가 낮은 자음의 산출 비율이 감소한

다고 보고한 Ha와 Pi (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말 표본 분석 결과와 한국어 자음 발달과 관

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한 결과, 조음위치 측면에서 순음성(la-

bial)과 설정성(coronal) 자질을 갖는 양순음과 치경음이 초기에 발

달하고 설배성(dorsal) 자질을 갖는 연구개음이 조음복잡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하여 K-IPC-R에서는 연구개음 /ㄱ, ㄲ, ㅋ, ㅇ/에 가

중치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후기에 발달하는 /ㅅ, ㅆ, ㅈ, ㅉ, ㅊ, ㄹ/

는 설정성 자질로 묶을 수 있으므로 조음위치 지표 점수는 주지 않

고 조음방법 측면의 마찰음, 파찰음, 유음으로 분류하여 1점의 가

중치를 주었다. K-IPC는 /ㅈ, ㅉ, ㅊ/를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측면

에서 모두 가중치를 주었으나 K-IPC-R에서는 과잉평가를 방지하

기 위해 조음방법 측면에서만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마찰음 중 성문마찰음 /ㅎ/는 어두초성 위치에서 1세 후반 아

동의 55%가 3회 이상 산출하였으나 2세 전반과 2세 후반에는 90% 

이상의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산출하였고, 어중초성 위치에서는 1

세 후반 아동의 20%가 산출하다가 2세 전반에는 40%, 2세 후반에

는 65%의 아동이 3회 이상 산출하였다. 2세 후반 아동의 90%가 어

Table 3. The percentage of consonant chain type (Unit= %)

1;6-1;11 (N= 20) 2;0-2;5 (N= 20) 2;6-2;11 (N= 20)

Sam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66.37 (26.63) 38.97 (15.02) 32.22 (11.84)

Different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4.66 (7.43) 17.63 (9.48) 17.63 (9.48)

Homorganic 22.54 (20.30) 36.90 (11.16) 39.95 (10.79)
Heterorganic 4.66 (7.43) 6.50 (4.50) 8.56 (4.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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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초성에서 성문마찰음을 산출한다는 Ha, Kim과 Pi (2019)의 연

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출하는 아동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 자음의 조음방법 측면에서 조음복잡성 점수를 주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음의 발성유형은 K-IPC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말 표본 분석과 선행연구 결과 모두에서 격음이 평음과 

경음에 비해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K-IPC-R에서는 

한국어의 자음 분류 체계를 반영하여 격음에 1점의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개별 말소리 특성과 관련된 지표인 모음의 산출 특성에 대

한 연구결과, 1세 후반 아동의 모음목록에는 단모음만이 포함되었

으며, 단모음이 이중모음보다 초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단모음의 산출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이중모음의 산출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중모음이 단모

음보다 늦게 습득되며, 3세 전반에서 3세 후반에 이중모음의 정확

도가 크게 향상하고 3세에 거의 모두 발달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5; Park, 2011; Shin, Kang, & Lee, 2017; Song & Seong, 2018) 

결과와 일치한다.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형태로 혀의 

전후 움직임과 턱의 높낮이 움직임의 범위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한

다. 즉, 조음 동작이 하나인 단모음보다 조음 동작이 두 개인 이중모

음 산출 시 복잡한 조음운동 능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말소리장

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더 짧은 활음 지속 시간을 보이는 어려움

이 있고(Cho, Pyo, Han, & Lee, 2021), 말소리를 습득 중인 아동은 

동일한 자음이라도 모음 환경에 따라 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Jeon, Shin, & Kwon, 2002; Park & Lee, 2000). 따라서, K-IPC-R에

서는 한국어의 모음 특성을 고려하여 조음운동이 덜 복잡하고 이

른 시기에 습득되는 단모음에는 점수를 주지 않고 이중모음에는 1

점의 가중치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단어의 음운구조와 관련된 지표인 어절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 1세 후반 아동들은 폐쇄형보다 개방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초기에 CV 구조가 가장 빈번하게 산출되

고, V, CV 유형의 개방형이 VC, CVC 유형의 폐쇄형보다 높은 산출

률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a & Park, 2015; Ha et al., 2016; Hong & 

Sim, 2002; Jung et al., 2006; Park & Ha, 2016) 결과와 일치한다. 7개

의 자음으로 끝나는 폐쇄형은 구강의 중앙부가 폐쇄되면서 산출되

는 소리로(Shin, 2000), 모음 산출 후 다시 폐쇄가 이루어져야 하므

로 개방형보다 조음 동작이 복잡하여 더 많은 운동계획이 요구된

다. 이로 인해 2-3세경의 아동들은 어말종성을 빈번하게 생략하다

가 3세 후반에 이르면 어말종성 위치에서도 대부분의 자음을 산출

할 수 있게 된다(Byeon & Ha, 2015; Ha & Hwang, 2013; Kim, 2014; 

Won & Ha, 2015). 따라서 K-IPC-R에서는 어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방형(예: 딸기)일 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나는 폐

쇄형(예: 가방)일 때 1점의 가중치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넷째, 단어의 음운구조와 관련된 지표인 어절 길이 분석 결과, 1

세 후반 아동들이 1-2음절을 선호하여 1-2음절이 전체 어절의 

77.47% (1음절 25%, 2음절 52.47%)를 차지하였고, 3음절 이상은 

22.53%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2음절의 산출률은 

점차 감소하고, 3음절 이상의 산출률은 점차 증가하여 1-2음절이 

초기에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2, 15, 18개월에 2

음절을 가장 많이 산출한다는 Ha와 Park (2015)의 연구와 일치하

며, 첫 낱말은 전형적으로 한두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절 단어가 1음절과 2음절 단어보다 늦게 출현한다는 Jung 등(2006)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아동들이 3음절 이상의 검사어를 산출

할 때 연속된 조음 움직임의 부하를 받아 조음 움직임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단어단위 오류패턴을 빈번하게 보인다(Pi & Ha, 2020). 

즉, 어절 내 음절 수가 증가할수록 한 호흡에 산출해야 하는 말소리

가 많아지고 보다 많은 조음 동작과 운동계획이 요구되어 말 산출

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따라서 K-IPC-R에서는 24개월 이전에 

높은 빈도로 산출되는 1-2음절의 어절에는 조음복잡성 점수를 주

지 않고, 3음절 이상의 어절에는 1점의 가중치를 주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 모음을 

경계로 하는 단자음의 조음위치 이형률은 1세 후반에 비해 2세 전

반과 2세 후반에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덮어’를 [어], 

[퍼], [어퍼], [버퍼], [더퍼]로, ‘가방’을 [앙], [빵], [아방], [바방], [가

방]으로 처음에는 단어마다 동일한 자음을 추가하다가 점진적으

로 단어 내 다른 자음을 변별적으로 산출하고(Kim, 2021), 4세 전

반까지 음절반복과 자음조화 오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Pi & Ha, 

2020) 결과를 지지한다. 즉, 2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초성의 조음위

치가 동일한 단어가 초성의 조음위치가 다른 단어에 비해 발달적

으로 조음복잡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말 표본 분석 결

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절 내에 조음위치가 다른 단

자음이 존재하면 조음기의 움직임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정확한 산

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IPC-R에서는 단

자음의 조음위치 차이를 지표에 포함하고, 단어 내에 조음위치가 

다른 단자음이 존재할 때 1점의 가중치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여섯째,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와 자음연쇄 유형에 대한 연구결

과, 자음연쇄 출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음연쇄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ㅁㅁ-/ 연쇄와 

/-ㄴㄴ-/ 연쇄 같은 동일한 자음연쇄가 먼저 출현하였고, /-ㄴㄷ-/ 연

쇄와 /-ㅇㄱ-/ 연쇄처럼 조음위치는 동일하나 조음방법만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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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연쇄가 이어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자음이 연쇄

되거나 조음위치가 동일한 자음이 연쇄되는 유형이 초기에 발달하

고, 조음위치가 다른 자음연쇄는 더 늦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2-3세에 완전습득되는 어말종성과 다르게 어중

종성은 늦게 발달하며, 4세 이후에도 어중종성의 생략과 역행동화

와 같은 오류를 빈번하게 보인다는 선행연구(Hong & Pae, 2002; 

Kim, 2012)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들이 조음방법 동화보다 조음

위치 동화를 빈번하게 보인다는 선행연구(Kim, Lee, & Han, 2012; 

Lee & Lee, 2015)와 연구개파열음 /ㄱ/는 조음위치상 거리가 가장 

먼 양순파열음 /ㅂ/와 연쇄될 때 더 자주 오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Kim,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음연쇄는 연속적인 폐

쇄와 개방으로 이루어져 조음운동이 복잡하며, 말소리 배열 제약

을 보이는 1세에서 2세 전반 아동이 산출하기 어려운 음운환경이

므로 K-IPC-R에서는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연쇄될 때 1점을 

주고, 연쇄된 자음의 위치가 다를 때 1점을 추가로 더 주도록 결정

하였다. 

Miccio (2002)는 아동의 음운체계를 독립적으로 설명한 다음 성

인의 발음과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음운체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Stoel-Gammon과 

Dunn (1985) 또한 독립분석과 관계분석, 표준화된 평가와 말 표본 

수집을 통한 분석을 함께 실시할 때 아동의 음운체계를 포괄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K-IPC-R의 분석 기준 마련은 표

준화된 평가와 관계분석을 적용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이나 표현어

휘 수가 적은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음운평가 지표가 부족한 국내 

연구 및 임상현장에 독립분석 방식의 음운평가 지표를 제안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음운발달의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음복잡성 발달 준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행 연구

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연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8-35개월 아동 60명의 말 표본을 수집하여 

K-IPC-R 분석 체계와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추후에는 종단연

구를 진행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조음복잡성 발달 양상을 살펴보

고, 더 많은 연령 집단의 말 표본을 수집하여 다양한 연령의 발달 

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K-IPC-R가 음운발달이 지연된 

아동의 음운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임을 확인하기 위해 

음운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 집단의 말 표본을 수집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음운발달 지연 아동

을 효율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는 등 평가의 질적 수

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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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analizing and scoring criteria of K-IPC-R

지표 0점 1점

1. 자음의 조음위치a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성문음

연구개음

2. 자음의 조음방법 파열음, 비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3. 자음의 발성유형b 평음, 경음 격음

4. 모음 종류 단모음 이중모음

5. 어절 형태 개방형(모음으로 끝남) 폐쇄형(자음으로 끝남)

6. 어절 길이 1-2음절 3음절 이상

7.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c 조음위치 변화 없음 조음위치 변화 있음

8.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 자음연쇄 없음 자음연쇄 있음

9. 자음연쇄 유형 조음위치 같음 조음위치 다름

a,b,c K-IPC-R에서 수정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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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조음복잡성 지표-수정판(K-IPC-R)의 개발과 적용 연구

이란1,2·한진순3,4·이은주5

1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언어연구소 말담, 3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전공, 4이화말언어상담연구소, 5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한국어 조음복잡성 지표(K-IPC; Lee et al., 2004)를 초기 음운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의 음운능력을 독립분석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운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어 조음복잡성 지표-수정판(K-IPC-R)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방법: 1세 후반, 2세 

전반, 2세 후반 아동 각 20명의 말 표본을 수집하여 발달상 초기에 나타나는 한국어 말소리 산출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말소리발달 관

련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K-IPC-R의 분석 체계와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자음의 조음위치, 자음의 조음방법, 자음의 발성

유형, 모음 종류, 어절 형태, 어절 길이, 단자음의 조음위치 차이 여부, 자음연쇄의 출현 여부, 자음연쇄 유형이라는 총 9개의 지표로 K-

IPC-R을 구성하였다. 자음의 조음위치 측면에서는 연구개음, 자음의 조음방법 측면에서는 마찰음, 파찰음, 유음, 자음의 발성유형 측면

에서는 격음, 모음의 종류 측면에서는 이중모음에 1점의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배점 기준을 결정하였다. 폐쇄형 어절과 3음절 이상의 

어절에 1점을 주고, 어절 내 단자음의 조음위치가 다를 때, 어중종성과 어중초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연쇄될 때, 연쇄된 자음의 조음위

치가 다를 때 각 1점을 주도록 배점 기준을 확정하였다. 논의 및 결론: 관계분석 방식으로 음운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초기 음운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의 음운능력을 독립분석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운평가 지표인 K-IPC-R을 제안한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K-IPC, K-IPC-R, 음운평가, 독립분석, 조음복잡성, 음운발달, 말소리발달

이 논문은 이란(2021)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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